
 
 

JARA, ELV의 입고 유도

가 순조로이 2016년도 

2만5천대 돌파 예측  

  

JARA (일본 자동차리사이클러즈・얼라이언스, 

기타지마 소쇼(北島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구)

의 사용후 자동차(ELV)의 입고 유도 대수가 순

조로운 추이를 보인다. 2016년 1~10월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4 %가 증가한 1만 

9300대를 기록했다. 이미 2015년(1~12월)의 실

적 1만 7127대를 웃돌고 있다. 손해보험회사나 

리스회사 등과의 관계 강화책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

월)에는 2만 5천 대를 돌팔할 것으로 전망된다.  

 ELV의 발생 대수는 신차의 판매 침체와 자

동차 사용 기간의 장기화 등을 배경으로 중장기

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 동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ELV 인수 의뢰처

인 손해보험회사와 리스회사, 중고차 판매점과

의 신뢰 관계 구축에 노력해 왔다.  

 지난해부터 JARA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인

수 활동을 강화. 차량 인수 시의 복장과 장비, 

접객 응대 등을 그룹 차원에서 통일하는 것으로 

JARA 브랜드의 신뢰성 향상으로 이어왔다. 또한 

ELV인수 의뢰 기업에 설문 조사를 시행. 인수 

의뢰 기업이 JARA 회원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

는 체제를 마련함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

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시책의 축적이 ELV의 입고 유도 

대수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어졌다. 동사는 앞

으로도 ELV의 입고 유도뿐만 아니라, IT를 활용

한 업무 효율화 등도 지원하여, 회원의 사업 지

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일간 자동차신문 11월 10일) 

JARA, 프런트담당  

등을 대상으로 BP연수  

  

일본 자동차리사이클러즈・얼라이언스(JARA, 

기타지마 소쇼(北島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구)

는 10월 25일~27일의 3일간, 시즈오카 현 스소

노시(静岡県裾野市)의 아이오이닛세이도와 자동

차연구소(あいおいニッセイ同和自動車研究所)에

서 회원 연수인‘중급 프런트・생산연수회’를 

개최했다. 동사로서는 처음으로 판금 도장(BP)

의 실기 강습을 시행. 16명의 참가자는 BP에 관

한 기초 지식의 강의를 수강함과 더불어, 실제

로 범퍼 보수 작업을 체험했다. 프런트업무, 부

품 생산을 담당하는 스태프가 BP작업을 경험할 

기회를 마련함으로‘고객인 BP사업자 등에 대한 

신뢰감의 양성, 요구에 맞는 부품 제안 등을 지

원하고 싶다’(동사)고 생각했다. 

 프런트 담당자 6명, 생산 담당자 10명으로 

총 16명이 참가했다. 처음으로 열린 실기 강습

에서는 범퍼의 상처 보수를 체험했다. 아이오이

닛세이도와 자동차연구소의 스태프가 강사를 맡

았으며, 참가자는 퍼티를 메워 정형, 서페이서 

도포에 의한 도장 전의 기초 처리, 컬러 데이터

를 이용한 색상 선정과 색 맞춤, 도장, 완성까

지의 일련의 BP 과정을 실제로 작업했다.  

 동사가 회원을 대상으로 BP의 실기 연수를 

하는 것은‘일상 업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부품이 많은 공정을 거쳐 상품화되고 있다

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동) 것이다. 프런트, 

생산담당자가 BP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함으

로‘고객과 공통 언어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한

다’는 것이 목적이다. 

(일간 자동차신문 11월 1일) 

인수 의뢰처와의 관계 강화가 성공 Body and paint (BP) repair 



JARA, 중고품 재생의  

공동 연구 정밀공 

학회 WG에 참가  

 JARA (일본 자동차리사이클러즈・얼라이언

스, 기타지마 소쇼(北島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

구)는, 중고품을 재생하는‘재제조

(remanufacturing)’에 관한 공동 연구를 시작했

다. 공익사단법인 정밀공학회(公益社団法人精密

工学会)가 만든 워킹그룹(WG)에 참가. 이달 초순

에 열린 첫 회합에서는 기타지마 사장이 리사이

클 부품 네트워크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했

다. WG에는 일본무역진흥기구와 가전 업계의 다

양한 분야의 담당자가 모였다. JARA는 자동차 재

활용 업계 이외와의 의견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여 자사의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

다.  

 WG는 정밀공학회 LCE전문위원회에 두었다. 

대표는 산업기술종합연구소(산종연)의 마쓰모토 

미쓰타카(松本光崇) 주임 연구원. 와세다 대학의 

다카다 쇼조(高田祥三) 교수와 도쿄대의 우메다 

야스시(梅田靖) 교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마

쓰이 게지로(増井慶治郎) 연구 그룹장이 어드바

이저를 맡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JARA와 신에

츠 전장(信越電装), 가전업계에서는 파나소닉이 

참가하고 있다.  첫 회합에서는 JARA의 기타지

마 사장이 부품 네트워크와 재활용 업계의 현황, 

과제 등을 설명했다. 동사는 부품 거래에 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참가자의 관심도 

높았다고 한다.  

 동사는 WG에 참가하는 것으로‘자동차 재활

용 업계 내부에서는 모를 수 있는 부분에도 파악

할 수 있다’고 지적. 이미 전개하고 있는 빅데

이터 활용 서비스의 확충 등으로 활용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다. 동시에 재제조

(remanufacturing)의 보급 촉진을 다른 업종과 

함께 추진해 나감으로 순환형 사회 구축에 기여

해 나간다. (일간 자동차신문 10월 6일)  

손보 각사, 자동 운전 

대응을 가속 

 기존의 자동차 보험은 자동 운전에 대응할 

수 있는가-. 고속도로의 단일 차선 위를 자동 주

행하는 등 자동 운전 기술이 탑재된 차량이 등장

하는 가운데, 손해 보험 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도쿄카이죠니치도카사이(東京海上日

動火災)는 차량의 결함이나 해킹 등 특정 상황에

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한 특약을 개발.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

(三井住友海上火災)도 동일한 상품 판매를 검토 

중으로, 자동 주행 기술의 보급에 앞서 상품 개

발에 착수하고 있다. 단지. 기존의 자동차 보험

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

다. 레벨 3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하기 때

문에 대부분의 사고는‘현행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응 가능’(손해보험재팬니혼고아)인 상황이다. 

한편, 이러한 보험 대응은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 

등에게 있어, 구매자에게 안심 재료를 제공하는 

하나의 툴로 활용 가능할 것 같다. 

 도쿄카이죠니치도카사이(東京海上日動火災)

가 개발한‘피해자 구제 비용 등 보상 특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

확히 판명되지 않는 사고의 발생 초기부터, 보험

금의 지불을 위한 대응이 진행되는 것에 있다.동

사의 기존 자동차 보험에서는 운전자(피보험자)

의 과실이‘알 수 없음’또는‘없음’의 경우는 

지불 대응이 진행될 수 없다. 한편, 자동 운전 

기술 탑재 차량에 의한 사고는 운전자뿐만이 아

닌 자동차 메이커나 소프트웨어 사업자, 인프라 

관계자 등 배상 의무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고 

원인의 규명과 책임 소재의 해명, 책임 비율의 

확정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로 인해 동사는 자동 운전 기술의 본격적

인 보급을 내다보고, 장래에 발생하리라고 추측

되는 새로운 사고 형태에 대해 ‘피해자를 신속

하게 구제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이 특약을 개

발했다. 단, 특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의 자

동차 보험으로 ‘대부분의 사고에 대응 가능’이

라는 견해도 있다. 내년 4월 1일 이후, 신규, 갱

신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 보험 특약에 자동 부대

하며,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이 때

문이다.손해보험재팬니혼고아는“신상품을 만들

지 않더라도 현행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응 가

능”하다고 한다. ‘제조사나 통신 회사 등 운전

자 이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

의 관점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불하고 그 이후에 

상당분의 부담을 청구한다”라는 의향이다.  

 미쓰이스미토모해상은 “기본적으로 사고시 운

전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전제, 대부분

의 사고에는 기존의 보험으로 대응 가능”,  아

이오이닛세이도와도 “현행 제도에서 적용 가

능”하다고 한다. 또한 일본손해보험협회는 6월

에 “레벨 3까지는 현행법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

에 문제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자동 운전 기

술에 대한 손해 보험 각사의 움직임과 상품 개발

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자동 주행 기술의 

보급을 담보하는 것이 된다. 딜러 등 자동차 대

리점에서는 자동 운전 기술 탑재 차량을 판매할 

때의 안심 재료 가운데 하나가 되리라 본다.(일

간 자동차신문 11월 28일)  

CO2 삭감 수치（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6년10월 

3,345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과

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

의 차이가 CO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

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LCA（전생애 환

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

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자동 운전 기술 ‘프로 파일럿’을  

탑재한 닛산 ‘세레나’ 

 




